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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arallel multi-mediating effects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daptive/maladaptive) as noted between parental empathy (cognitive/ emotional) and self-esteem of early adolescents. In this study, we collected data from 568 middle school students in S, D and J cities, and analyzed them using the SPSS 20.0 and the SPSS PROCESS macro statistics program. From the data analysis, it was noted that the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impact of cognitive and emotional empathy of parents on self-esteem. However, the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had only a mediating effect on the impact of emotional empathy of parents on self-esteem. As a result of the difference verification, parental empathy mainly affected self-esteem through the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Therefore, raising parental empathy (cognitive/emotional) and adolescent's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were essential factors for promoting self-esteem. We also need to enhance the emotional empathy of parents to promote self-esteem by reducing the effect of the adolescent's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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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청소년 시기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측면의 발달과업을 직면하고 해결해야 하는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2차 성징과 성적 성숙 그리고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고 할 수 있는가를 탐색하고 긍정적인 자의식을 형성해야 한다. 비약적인 인지와 정서의 발달, 가치체계의 변화를 통해 스스로를 탐색하고 자의식을 확립하며, 부모나 교사, 또래 등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 나간다. 신체·정서·인지·사회적 영역의 변화와 더불어 증가하는 청소년의 예민도는 주변의 정보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참조를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생각, 느낌들을 재확립하도록 돕는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는 청소년기는 긍정적인 자의식을 발달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자아존중감은 자기수용, 자기평가, 자기가치 및 자아개념과 유사하게 사용되며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온 개념이다(최보가, 전귀연, 1993 ‘재인용’; Wells & Marwell, 1976). Coopersmith(1967)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 Rosenberg(1979)는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대하는 태도, Branden(1995)은 삶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잠재력 그리고 자신에 대한 통찰과 판단, 정서 상태까지를 아우르는 행복을 위한 발달적 경험으로 자아존중감을 정의하였다. 자신의 가치와 존경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며 한 개인의 정서·인지·행동 및 대인관계 등에 폭넓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이 긍정적인 자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발달시켜야 하는 중요한 변인이다.

      많은 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을 청소년 발달의 핵심요인으로 보고한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문제 해결력과 성장의 동력으로 기능하며(D’Zurilla et al., 2002), 심리적 안녕감과 사회적 유능성에 정적인 영향(Koruklu, 2015)을 준다. 반면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 비행, 자해, 공격성 등 여러 문제행동들을 야기하고(Battle et al., 1988), 부정적 사건을 경험할 때 심리적 고통을 더욱 크게 한다(Stake et al., 1995). 또한 자아존중감은 적극적인 자기표현과 활기찬 생활, 우수한 학업성적(Coopersmith & Gilberts, 1982), 스트레스의 감소(고혜영, 2011), 대인관계(이민선, 채규만, 2012), 자기실현적 예언역할(전영신, 2015)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속성과 확신을 부여하며 미래를 낙관하도록 돕는다. 불안정과 혼란의 시기를 경험하는 청소년이 자신과 환경을 탐색하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때, 스스로가 가치와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믿음과 확신은 당면한 과제의 해결과 미래에 일어날 부적응 문제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청소년 시절에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확립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 중요성이 지나치지 않는다.

      Erikson(1968)은 사회·성·직업 등의 정체감을 확립하는 청소년기 동안 자아존중감의 결정요소가 변화한다고 말한다. 이는 자신에 대한 통찰능력의 성장으로 더욱 정교하게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Hartup & Abeccassis, 2002)과 자신과 중요한 타인의 평가를 인식 및 통합하여 형성시켜 나가는 자아존중감의 과정적 특성(Shaffer & Wittes, 2006)에서 기인한다. 이와 같은 자아존중감의 가변적 특성은 청소년이 어떻게 자신을 가치 있는 인간으로 평가하여 사회·정서·행동 발달의 근간을 마련하도록 도울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인간의 자기 이미지는 사회문화적인 외적요인과 인지 능력, 기질 등의 개인 내적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과거, 현재, 미래의 역동적 관계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되고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타인과 조절하는 과정에서 재해석될 수 있다(류은주, 2019). 이에 따라 우리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 개인의 태도, 행동, 상호작용 등 사회화 과정의 출발점인 가족관계, 특히 자녀의 정서, 행동, 사회성 등 전반의 영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 변인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모의 공감적 태도는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지각하고 관점을 수용하여 이를 언어·행동적으로 표현하는 것(조용주, 2010) 즉, 자녀의 입장에서 듣고 반응하며 자녀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심리상담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져 온 공감은 상대의 감정이나 심리상태, 내적 경험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상호 소통하는 복합적인 행동 혹은 자신을 상대방에 입장에 두고 생각하는 내적인 과정(Kohut, 2009)으로 정의된다. 부정적 정서와 반항적 태도는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으로 부모-자녀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상호간의 소통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생각과 관점을 경청하거나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그 이유 중 하나이다(조용주, 2010). 그러나 청소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공감적인 부모를 원하고 있음을 밝힌 연구(Noble et al., 1989)들을 통해 우리는 부모의 공감적 태도가 가지는 중요성을 알 수 있다.

      Rogenberg(1965), Coopersmith(1967)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무조건적인 수용, 존중 그리고 관심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또한 Trumpeter et al.(2008)은 부모의 공감이 자녀의 발달, 자아존중감, 건강한 자기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다. Elmer(2001)은 ‘Self-Esteem’이라는 책을 통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인종, 계층, 성별과 같이 미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 성공 및 실패나 외모와 같은 중간 정도의 영향을 주는 요인, 유전자나 부모와 같이 상당한 영향을 주는 요인 세 가지로 분류하며,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부모의 가장 의미 있는 행동 중 하나로 자녀들에 대한 수용과 인정을 제시하였다. 즉, 부모가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반응하는 공감적 태도는 자녀로 하여금 가장 친밀한 초기 대상으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수용 및 존중받는 경험을 하게 하여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개입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부모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간의 의사 소통에 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외에 부모 애착, 부모 지지 등에 관련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있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대한 부모의 공감적 태도가 가지는 중요성에도 부모의 공감적 태도를 기반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인 것이다. 이에 부모의 공감적 태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 연구는 청소년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발달을 위한 선행요인으로 부모의 공감적 태도를 제안한다.

      다만, 공감은 타인의 정서와 관점을 인식할 수 있는 인지적 공감과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정서적 공감으로 분류된다는 연구(Davis, 1980) 그리고 청소년의 공감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은 부모의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연구들(Miklikowska et al., 2011)에 근거하여 부모의 공감적 태도를 부와 모 그리고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분류하여 연구함이 타당하다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자아존중감의 발달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본인과 타인의 통합적 판단과 함께 유쾌하거나 불쾌한 감정이 수반될 수 있다(McGrath & McGrath, 2002)는 점에 본 연구는 주목하였다.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는 심리적 과정에는 인지가 강조되는 평가와 감정이 우위를 점하는 생리·정서적 변화가 동반되는 것이다(Wells & Marwell, 1976). Branden(1969)은 자아존중감을 ‘진정한 자아존중감’과 ‘비진정한 자아존중감’으로 구분하면서, ‘진정한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강점 및 결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노력과 책임을 다하며 자기 확신에 대한 외부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청소년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발달을 위해서는 사회 문화적인 외부요인뿐만 아니라, 부정적 인지와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관리하는 청소년의 내적요인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Garnefski et al.(2001)은 정서조절을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생물·인지·행동적 영역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제시하면서도 의식적이며 인지적인 개념으로 한정하여 설명하였다. 인지적 과정을 통한 정서조절은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하는 동안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정서를 조절·통제하며, 유발된 경험의 성질을 바꾸거나 그 강도를 변화시켜 개인의 적응을 돕는다. 청소년기는 비약적인 인지 능력의 발달로 정서적 정보습득이 정교해지며, 정서조절전략의 종류나 세밀함이 증가하고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통해 정서조절전략을 내면화한다. 이렇듯 그 과정이 행동적이고 외적인 측면에서 인지적이고 내적인 방향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정서조절의 인지적 접근방식은 중요하며, 내재화된 인지적 정보를 바탕으로 기능적인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을 습득하는 것 역시 청소년기의 주요과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이 습득한 기능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자아존중감의 발달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내·외부적 평가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 인지와 정서를 재해석하고 그 정도를 감소시켜 청소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발달을 위한 선행요인으로 제안된 부모의 공감적 태도는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매개하여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Garnefski et al.(2001)이 제안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정서적 정보를 다루는 인지적인 방법으로 개인이 발생한 사건이나 상황, 정서를 인지적으로 재평가하고 적응적으로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이다. 또한 일어난 사건에 대한 특정한 정서반응이 발생하기 전에 적절히 개입함으로써 부적응 경험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정서 조절을 돕는다.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조망확대/ 계획 재점검/ 긍정적 재해석/ 긍정적 재초점화/ 수용)과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자기비난/ 타인비난/ 파국화/ 반추)으로 구분되는 9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먼저, 조망확대는 사건의 심각성을 낮추거나 나의 경험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사고하여 정서를 조절한다. 둘째, 계획 재점검은 어떤 상황에서 최선인 행동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여 정서를 조절한다. 셋째, 긍정적 재해석은 사건에 대한 긍정적 의미를 찾아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넷째, 긍정적 재초점화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통해 기분을 전환하며, 다섯째, 수용은 이미 일어난 자신의 경험을 받아들이려는 생각을 통해 정서를 조절한다. 여섯째, 자기비난은 사건과 경험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이며, 일곱째, 타인비난은 사건이나 상황이 타인으로부터 기인하였다고 생각하는 방식이다. 여덟째, 파국화는 자신의 경험을 특별히 끔찍하다고 강조하는 사고이며, 마지막으로 반추는 사건과 관련한 비관적인 사고나 부정적인 정서를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삶의 만족감(이설아, 박기환, 2013), 대인관계 만족도(김혜원, 오인수, 2016)를 높이고, 일상적 스트레스의 강도(이서정, 현명호, 2008), 외상사건으로 인한 불안 및 분노(구훈정 외, 2015)를 감소시킨다고 보고한다. 이에 반해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슬픔, 분노, 우울 등 부정적 정서의 강도와 지속성을 높이고(Peled & Moretti, 2007), 대인관계의 부정적 경험(이유현 외, 2014), 또래갈등 유발을 통한 관계적 공격성 촉발(Sullivan et al., 2010), 폭식과 알코올 남용(Nolen-Hoeksema & Harrell, 2002) 등의 부적응 행동과 연관이 있었다.

      이와 같은 기능적 이점을 가지는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이 부모의 공감적 태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먼저, 부모의 공감적 태도와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수의 연구들은 부모의 공감적 태도가 자녀의 건강한 정서 발달을 예측하는 기제임을 강조한다. 정서를 자유롭게 수용하고 표현하는 가정환경에서 자란 자녀는 정서적 이해와 인지적 기술이 발달한다(김진희, 2007). 또한 부모의 높은 공감은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고 조절하여 정서적 혼란을 줄이고,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을 발달시켜 정서조절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돕는다(문승미, 2006). 비록 부모의 공감적 태도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관한 연구들이 매우 드문 실정이나, 최근 인지와 정서는 분리해 볼 수 없으며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들(안현의 외, 2013), 실행기능의 하위요인 중 정서조절 결함이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힌 연구들(이슬아, 송현주, 2014)은 부모의 공감과 자녀의 정서조절전략 간의 관계를 통해 부모의 공감적 태도와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간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게 한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자아존중감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서조절능력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다소 적은 관계로 정서에 대한 조절 및 통제를 하위요인으로 가지는 자기조절능력에 관한 연구들을 함께 제시하였다. 정서조절능력과 자아존중감(김은임, 2011), 자기조절능력과 자아존중감(김인옥, 2008) 사이에는 정적상관이 나타났고,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이 자기효능감과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이명진, 2011)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서조절능력이 높을수록 타인의 소중한 친구로, 학교에서 유능감을 가진 학생으로, 가정에서 가치가 높은 구성원으로 느끼는 등 전반적으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오지연, 2020).

      이상의 내용들을 요약해보면,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사고나 태도 속에 표현되는 자신에 대한 가치판단으로 변화 가능성을 가지며 청소년기에 긍정적으로 발달시켜야 할 과업으로 여겨진다. 부모의 공감적 태도는 청소년이 수용, 인정 및 존중받는 느낌이 들도록 하여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상호작용적 측면에서 관찰, 모방, 반응을 통해 정서조절전략을 전수한다. 급격한 인지적 발달과 함께 세밀하게 내재화되는 청소년의 정서조절방식은 부모의 공감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는 의식적인 절차를 거치고, 이성적인 판단과 인내력, 자기조절력의 발달을 통해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으로 변화해간다. 이러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스트레스를 겪거나 위협적인 상황에서 인지적 재평가를 통해 정서와 경험의 강도를 감소시켜 감정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과 타인에 의한 자기평가 과정에서 수반되는 불쾌한 생각과 정서를 미연에 조절함으로써 청소년의 진정한 자아존중감 형성을 조력하는 개인 내적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청소년 시기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요인을 찾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부모의 공감적 태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자아존중감이 정서조절전략의 선행요인으로 주로 연구되어 온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내·외부의 부정적 정보를 어떻게 조절하고 통합하여 자기화하는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서조절전략이 자아존중감의 선행요인으로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청소년기는 비약적인 인지 발달과 함께 정서조절방식이 내재화되는 시기이다. 이에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정서조절방식을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으로 구체화하여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성을 두었다.

      이와 같은 필요성과 차별성에 따라 본 연구는 부모의 공감적 태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매개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발달을 위한 환경적 변인인 부모의 공감적 태도와 청소년의 개인 내적요인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후 청소년이 바람직한 심리·정서·정신적 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 청소년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청소년의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부모의 공감적 태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의 공감적(인지적, 정서적) 태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적응적, 부적응적)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모의 공감적(인지적, 정서적) 태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적응적, 부적응적)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S, D, J시에 소재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 2, 3학년 학생 568명을 편의표집하여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 282명(49.6%), 여학생 286명(50.4%)이었고, 학년 분포는 1학년 142명(25.0%), 2학년 151명(26.6%), 3학년 275명(48.4%)이었으며, 학업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정도는 중상 209명(36.8%), 중 208명(36.6%)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 54명(9.5%), 중하 80명(14.1%), 하 17명(3.0%) 순이었다. 가족구성은 부모와 함께 사는 청소년이 466명(82.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모 및 기타 친척과 사는 경우가 97명(17.1%), 모와 사는 경우는 2명(0.4%), 부, 부 및 기타 친척, 모 및 기타 친척과 사는 경우는 각 1명(0.2%) 순이었다. 경제상황은 중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279명(49.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상 209명(36.8%), 상 41명(7.2%), 중하 36명(6.3%), 하 3명(0.5%) 순이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 345명(60.7%), 고등학교 졸업 136명(23.9%), 대학원 졸업 이상 56명(9.9%), 전문대 졸업 25명(4.4%), 중학교 졸업이하 6명(1.1%)이었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 342명(60.2%), 고등학교 졸업 138명(24.3%), 대학원 졸업 이상 48명(8.5%), 전문대 졸업 32명(5.6%), 중학교 졸업이하 8명(1.4%)이었다. 아버지와의 대화시간에 대한 응답은 10분~30분이 208명(36.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분~1시간 136명(23.9%), 1시간이상 113명(19.9%), 10분미만 100명(17.6%), 없다가 11명(1.9%)이었으며,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은 1시간이상이 239명(42.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분~1시간 170명(29.9%), 10분~30분 121명(21.3%), 10분미만 36명(6.3%), 없다가 2명(0.4%)순으로 조사되었다.

      

      
        2. 측정도구
        
          1) 부모의 공감적 태도
          부모의 공감적 태도는 부모가 자녀의 관점을 수용하고 정서를 지각하고 함께 느끼며 이를 언어·행동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조용주, 201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적 태도는 조용주(2010)가 개발하고 박선영과 조용주(2017)가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부모의 공감적 태도는 인지적 공감 2 요인(정서지각/ 관점수용)과 정서적 공감 3 요인(공감반응/ 냉담반응/ 과민반응)으로 구분되며 총 25문항이다. 이 중 과민반응은 공감적 요소와 비공감적 요소를 모두 가지며, 다른 요인들과 낮은 상관을 보이는 것(조용주, 2010)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과민반응을 제외한 4개의 하위요인, 총 20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1=아니다, 4=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해당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 별 부모의 공감이 높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은 문항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고, 신뢰도(Cronbach’s α)는 부의 인지적 공감 .80, 부의 정서적 공감 .84, 모의 인지적 공감 .81, 모의 정서적 공감 .8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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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란 개인이 발생한 사건이나 상황, 정서를 인지적으로 재평가하여 정서를 적응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이다(Garnefski et al., 2001).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Garnefski et al.(2001)이 제작하고, 안현의 외(2013)가 수정 및 타당화한 한국판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5 요인(조망확대/ 계획 재점검/ 긍정적 재초점화/ 수용/ 긍정적 재해석)과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4 요인(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파국화)으로 분류되며 총 36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1=거의 그렇지 않다, 5=거의 항상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해당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의 정서조절전략 사용이 높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문항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고, 신뢰도(Cronbach’s α)는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90,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81로 나타났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지각한 스스로의 여러 속성들에 대한 평가적 태도라고 정의된다(최보가, 전귀연, 1993).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측정을 위해 최보가와 전귀연(1993)이 Coopersmith(1967), Rosenberg(1965), Piers(1985)와 Pope et al.(1988)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개발한 한국판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Inventory)를 사용하였다.이 척도는 자아존중감을 하나의 총체적 개념으로 보는 전통적 접근과 특수 개별요인으로 나누어 보는 다차원적 접근을 하고 있으며, 전체 4개의 하위요인(총체적/ 사회적/ 가정에서의/ 학교에서의) 총 32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1=전혀 그렇지 않다, 5=정말로 내 경우와 같다)로 측정되었으며, 해당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의 자아존중감이 높다.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 전체 문항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고, 신뢰도(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설문조사에 앞서 D시 A중학교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설문지 응답에 필요한 시간, 문항의 적절성 등을 고려해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에 임하였다. 연구자는 해당지역의 중학교 교사에게 전화와 우편연락을 통해 연구목적과 필요성, 연구 참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그들이 가지는 권리에 대해 설명하였다. 우편과 방문을 통해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580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에게는 동의를 구한 후 설문응답에 대한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568부의 자료를 본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0.0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신뢰도, 상관관계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종속변인 간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공감적 태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Hayes(2013)의 PROCESS macro를 활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병렬다중매개 모형은 하나의 모형에 최대 10개의 매개변인을 투입하여 매개 효과를 동시에 추정 및 비교할 수 있다.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과 간접효과 간 차이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적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기술통계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량에 대한 결과는 아래의 <표 1>에 제시되었다. 각 변인들에 대한 평균은 부의 인지적 공감이 3.07(SD=.46), 정서적 공감이 3.10(SD=.47)이었으며, 모의 인지적 공감은 3.19(SD=.47), 정서적 공감은 3.21(SD=.51)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3.39(SD=.63),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2.87(SD=.56) 그리고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3.50(SD=.53)으로 분석되었다. 각 변인들의 정규분포 가정여 부를 확인하고자 왜도와 첨도를 검토하였으며, 모든 변인들이 왜도의 절대값 3, 첨도의 절대값 10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규분포 조건이 충족됨(DeCarlo, 1997)을 확인하였다.

        
          <표 1> 
				
          

          
            기술통계 결과
            (N=568)

          
          

        

        
          
            
              	변인
              	점수범위
              	
                M
              
              	
                SD
              
              	왜도
              	첨도
            

          
          
            	부의 인지적 공감
            	1~4
            	3.07
            	.46
            	-.33
            	.23
          

          
            	부의 정서적 공감
            	1~4
            	3.10
            	.47
            	-.13
            	-.26
          

          
            	모의 인지적 공감
            	1~4
            	3.19
            	.47
            	-.17
            	-.52
          

          
            	모의 정서적 공감
            	1~4
            	3.21
            	.51
            	-.23
            	-.56
          

          
            	청소년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1~5
            	3.39
            	.63
            	.04
            	-.26
          

          
            	청소년의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1~5
            	2.87
            	.56
            	-.03
            	-.26
          

          
            	자아존중감
            	1~5
            	3.50
            	.53
            	-.01
            	-.15
          

        

        

      

      
        2.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부의 인지적 공감은 청소년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r=.33, p<.01)과 자아존중감(r=.55, p<.01)에 정적상관을 그리고 부의 정서적 공감은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r=.30, p<.01)과 자아존중감(r=.52 p<.01)에 정적상관 그리고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r=-.14, p<.01)에는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모의 인지적 공감은 청소년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r=.36, p<.01)과 자아존중감(r=.50, p<.01)에 정적 상관을 그리고 모의 정서적 공감은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r=36, p<.01)과 자아존중감(r=.52 p<.01)에 정적 상관 그리고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r=-.16, p<.01)에는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r=.57, p<.01)과는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나,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r=-.10, p<.05)에는 부적상관이 나타났으며, 특히 부의 인지적 공감(r=-.03, p>.05)과 모의 인지적 공감(r=-.04, p>.05)은 청소년의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2>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
            (N=568)

          
          

        

        
          
            
              	주요 변인
              	1
              	2
              	3
              	4
              	5
              	6
              	7
            

          
          
            	1. 부의 인지적 공감
            	1
            	-
            	-
            	-
            	-
            	-
            	-
          

          
            	2. 부의 정서적 공감
            	.76**
            	1
            	-
            	-
            	-
            	-
            	-
          

          
            	3. 모의 인지적 공감
            	.59**
            	.49**
            	1
            	-
            	-
            	-
            	-
          

          
            	4. 모의 정서적 공감
            	.54**
            	.58**
            	.80**
            	1
            	-
            	-
            	-
          

          
            	5.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33**
            	.30**
            	.36**
            	.36**
            	1
            	-
            	-
          

          
            	6.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03
            	-.14**
            	-.04
            	-.16**
            	.19**
            	1
            	-
          

          
            	7. 자아존중감
            	.55**
            	.52**
            	.50**
            	.52**
            	.57**
            	-.10*
            	1
          

        

        
          
            *p<.05. **p<.01
          

        

        

      

      
        3. 매개효과 분석
        
          1) 부의 인지적 공감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부의 인지적 공감과 청소년의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의 상관(r=-.03,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청소년의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매개효과 검증에서 제외하였다. 부의 인지적 공감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3>는 모든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를, <표 4>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총 효과와 직접효과를 그리고 [그림 2]는 매개모형의 직접효과와 총 효과를 도식화하여 보여준다. 직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의 인지적 공감은 청소년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B=.41, p<.001)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B=.42, p<.001)에, 청소년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B=.34, p<.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부의 인지적 공감, 청소년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직접효과
              (N=568)

            
            

          

          
            
              
                	직접효과
                	
                  B
                
                	
                  SE
                
                	
                  t
                
                	
                  p
                
              

            
            
              	(독립)
              	
              	(매개)
              	
              	
              	
              	
            

            
              	부의 인지적 공감
              	→
              	청소년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41***
              	.06
              	7.05
              	.000
            

            
              	(독립)
              	
              	(종속)
              	
              	
              	
              	
            

            
              	부의 인지적 공감
              	→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42***
              	.04
              	10.92
              	.000
            

            
              	(매개)
              	
              	(종속)
              	
              	
              	
              	
            

            
              	청소년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34***
              	.03
              	12.46
              	.000
            

          

          
            
              *p<.05. **p<.01, ***p<.001
            

          

          

          
            <표 4> 
				
            

            
              부의 인지적 공감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총 효과 및 직접효과
              (N=568)

            
            

          

          
            
              
                	구 분
                	
                  B
                
                	
                  SE
                
                	
                  t
                
                	
                  p
                
              

            
            
              	총효과(c)
              	.56***
              	.04
              	13.39
              	.000
            

            
              	직접효과(c’)
              	.42***
              	.04
              	19.92
              	.000
            

            
              	모형요약
              	R2 = .39, F = 27.16***
            

          

          
            
              *p<.05. **p<.01, ***p<.001
            

          

          

          
            
            

            [그림 2] 
				
            

            
              부의 인지적 공감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부의 인지적 공감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는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로 나누어지며,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 95% 신뢰구간 내의 간접효과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의 포함유무를 확인하여 검증하였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부의 인지적 공감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직접효과(B=.42, p<.001)와 매개변인을 통해서 미치는 간접효과를 더한 총 효과(B=.56, p<.001)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39% 설명하였다(F=27.16, p<.001).

          <표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모형의 간접효과(B=.14, 95% CI=.09∼.18)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됨에 따라, 청소년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부의 인지적 공감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이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부의 인지적 공감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간접효과
              (N=568)

            
            

          

          
            
              
                	간접효과
                	
                  B
                
                	
                  Boot SE
                
                	95% CI
              

              
                	
                  Boot LLCI
                
                	
                  Boot ULCI
                
              

            
            
              	부의 인지적 공감 →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자아존중감
              	.14
              	.02
              	.09
              	.18
            

          

          

        

        
          2) 부의 정서적 공감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병렬다중 매개효과
          부의 정서적 공감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두 차원에 대한 병렬다중매개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6>는 모든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를, <표 7>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총 효과와 직접효과를 그리고 [그림 3]은 병렬다중매개 모형의 직접효과와 총 효과를 도식화하여 보여 준다. 직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의 정서적 공감은 청소년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B=.36, p<.001)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B=.36, p<.001)에, 청소년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B=.38, p<.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부의 정서적 공감은 청소년의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B=.-20, p<.001)에, 청소년의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청소년의 자아존중감(B=.-14, p<.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부의 정서적 공감,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직접효과
              (N=568)

            
            

          

          
            
              
                	직접효과
                	
                  B
                
                	
                  SE
                
                	
                  t
                
                	
                  p
                
              

            
            
              	(독립)
              	
              	(매개)
              	
              	
              	
              	
            

            
              	부의 정서적 공감
              	→
              	청소년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36***
              	.06
              	8.60
              	.000
            

            
              	→
              	청소년의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20***
              	.06
              	-3.60
              	.000
            

            
              	(독립)
              	
              	(종속)
              	
              	
              	
              	
            

            
              	부의 정서적 공감
              	→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36***
              	.04
              	9.22
              	.000
            

            
              	(매개)
              	
              	(종속)
              	
              	
              	
              	
            

            
              	청소년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38***
              	.03
              	13.95
              	.000
            

            
              	청소년의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14***
              	.03
              	-4.60
              	.000
            

          

          
            
              *p<.05. **p<.01, ***p<.001
            

          

          

          
            <표 7> 
				
            

            
              부의 정서적 공감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총 효과 및 직접효과
              (N=568)

            
            

          

          
            
              
                	구 분
                	
                  B
                
                	
                  SE
                
                	
                  t
                
                	
                  p
                
              

            
            
              	총효과(c)
              	.53***
              	.04
              	12.27
              	.000
            

            
              	직접효과(c’)
              	.36***
              	.04
              	9.22
              	.000
            

            
              	모형요약
              	R2= .36, F = 24.45***
            

          

          
            
              *p<.05. **p<.01, ***p<.001
            

          

          

          
            
            

            [그림 3] 
				
            

            
              부의 정서적 공감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병렬다중매개효과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부의 정서적 공감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직접효과(B=.36, p<.001)와 매개변인을 통해서 미치는 간접효과를 더한 총 효과(B=.53, p<.001)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36% 설명하였다(F=24.45, p<.001).

          또한 <표 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모형의 총 간접효과(B=.17, 95% CI=.12∼.22)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됨에 따라,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부의 정서적 공감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이를 집합적으로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8> 
				
            

            
              부의 정서적 공감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간접효과
              (N=568)

            
            

          

          
            
              
                	간접효과
                	
                  B
                
                	
                  Boot SE
                
                	95% CI
              

              
                	
                  Boot LLCI
                
                	
                  Boot ULCI
                
              

            
            
              	부의 정서적 공감 →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자아존중감
              	.14
              	.03
              	.09
              	.19
            

            
              	부의 정서적 공감 →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자아존중감
              	.03
              	.01
              	.01
              	.05
            

            
              	총 간접효과
              	.17
              	.03
              	.12
              	.22
            

          

          

          추가적으로 PROCESS macro에서 제공하는 간접효과차이검증을 통해 특정 간접효과가 다른 간접효과에 비해 유의하게 큰 지 확인한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간접효과가 청소년의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간접효과보다 큰 것이 확인되었다(B=.11, 95% CI=.06∼.17).

          
            <표 9> 
				
            

            
              간접효과 간 차이검증 결과
              (N=568)

            
            

          

          
            
              
                	Contrast
                	
                  B
                
                	
                  Boot SE
                
                	95% CI
              

              
                	
                  Boot LLCI
                
                	
                  Boot ULCI
                
              

            
            
              	청소년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청소년의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11
              	.03
              	.06
              	.17
            

          

          

        

        
          3) 모의 인지적 공감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모의 인지적 공감과 청소년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간의 상관(r=-.04,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청소년의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매개효과 검증에서 제외하였다. 모의 인지적 공감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0>는 모든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를, <표 11>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총 효과와 직접효과를 그리고 [그림 4]는 매개모형의 직접효과와 총 효과를 도식화하여 보여준다. 직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모의 인지적 공감은 청소년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B=.43, p<.001)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B=.34, p<.001)에, 청소년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B=.34, p<.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모의 인지적 공감, 청소년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직접효과
              (N=568)

            
            

          

          
            
              
                	직접효과
                	
                  B
                
                	
                  SE
                
                	
                  t
                
                	
                  p
                
              

            
            
              	(독립)
              	
              	(매개)
              	
              	
              	
              	
            

            
              	모의 인지적 공감
              	→
              	청소년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43***
              	.05
              	7.93
              	.000
            

            
              	(독립)
              	
              	(종속)
              	
              	
              	
              	
            

            
              	모의 인지적 공감
              	→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34***
              	.04
              	9.02
              	.000
            

            
              	(매개)
              	
              	(종속)
              	
              	
              	
              	
            

            
              	청소년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34***
              	.03
              	12.10
              	.000
            

          

          
            
              *p<.05. **p<.01, ***p<.001
            

          

          

          
            <표 11> 
				
            

            
              모의 인지적 공감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총효과 및 직접효과
              (N=568)

            
            

          

          
            
              
                	구 분
                	
                  B
                
                	
                  SE
                
                	
                  t
                
                	
                  p
                
              

            
            
              	총효과(c)
              	.49***
              	.04
              	12.10
              	.000
            

            
              	직접효과(c’)
              	.34**
              	.04
              	9.02
              	.000
            

            
              	모형요약
              	R2 = .36, F = 24.04***
            

          

          
            
              *p<.05. **p<.01, ***p<.001
            

          

          

          
            
            

            [그림 4] 
				
            

            
              모의 인지적 공감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모의 인지적 공감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는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표 11>에서 볼 수 있듯이 모의 인지적 공감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직접효과(B=.34, p<.001)와 매개변인을 통해서 미치는 간접효과를 더한 총 효과(B=.49, p<.001)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36% 설명하였다(F=24.04, p<.001). <표 1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모형의 간접효과(B=.16, 95% CI=.12∼.2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됨에 따라, 청소년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모의 인지적 공감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이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2> 
				
            

            
              모의 인지적 공감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간접효과
              (N=568)

            
            

          

          
            
              
                	간접효과
                	
                  B
                
                	
                  Boot SE
                
                	95% CI
              

              
                	
                  Boot LLCI
                
                	
                  Boot ULCI
                
              

            
            
              	모의 인지적 공감 →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자아존중감
              	.16
              	.02
              	.12
              	.21
            

          

          

        

        
          4) 모의 정서적 공감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병렬다중 매개효과
          모의 정서적 공감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두 차원에 대한 병렬다중매개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3>는 모든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를, <표 14>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총 효과와 직접효과를 그리고 [그림 5]는 병렬다중매개 모형의 직접효과와 총 효과를 도식화하여 보여준다. 직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모의 정서적 공감은청소년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B=.41, p<.001)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B=.31, p<.001)에, 청소년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B=.36, p<.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모의 정서적 공감은 청소년의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B=.-19, p<.001)에, 청소년의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B=.-13, p<.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모의 정서적 공감,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직접효과
              (N=568)

            
            

          

          
            
              
                	직접효과
                	
                  B
                
                	
                  SE
                
                	
                  t
                
                	
                  p
                
              

            
            
              	(독립)
              	
              	(매개)
              	
              	
              	
              	
            

            
              	모의 정서적 공감
              	→
              	청소년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41***
              	.05
              	8.82
              	.000
            

            
              	→
              	청소년의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19***
              	.05
              	-3.72
              	.000
            

            
              	(독립)
              	
              	(종속)
              	
              	
              	
              	
            

            
              	모의 정서적 공감
              	→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31***
              	.04
              	8.88
              	.000
            

            
              	(매개)
              	
              	(종속)
              	
              	
              	
              	
            

            
              	청소년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36***
              	.03
              	12.78
              	.000
            

            
              	청소년의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13***
              	.03
              	-4.36
              	.000
            

          

          
            
              *p<.05. **p<.01, ***p<.001
            

          

          

          
            <표 14> 
				
            

            
              모의 정서적 공감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총 효과 및 직접효과
              (N=568)

            
            

          

          
            
              
                	구 분
                	
                  B
                
                	
                  SE
                
                	
                  t
                
                	
                  p
                
              

            
            
              	총효과(c)
              	.49***
              	.04
              	13.21
              	.000
            

            
              	직접효과(c’)
              	.31***
              	.04
              	8.88
              	.000
            

            
              	모형요약
              	R2= .39, F = 26.72***
            

          

          
            
              *p<.05. **p<.01, ***p<.001
            

          

          

          
            
            

            [그림 5] 
				
            

            
              모의 정서적 공감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병렬다중매개효과
            
            

            

          

          <표 14>에서 볼 수 있듯이 모의 정서적 공감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직접효과(B=.31, p<.001)와 매개변인을 통해서 미치는 간접효과를 더한 총 효과(B=.49, p<.001)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39% 설명하였다(F=26.72, p<.001).

          또한 <표 1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모형의 총 간접효과(B=.17, 95% CI=.13∼.22)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됨에 따라,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모의 정서적 공감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이를 집합적으로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5> 
				
            

            
              모의 정서적 공감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간접효과
              (N=568)

            
            

          

          
            
              
                	간접효과
                	
                  B
                
                	
                  Boot SE
                
                	95% CI
              

              
                	
                  Boot LLCI
                
                	
                  Boot ULCI
                
              

            
            
              	모의 정서적 공감 →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자아존중감
              	.15
              	.02
              	.10
              	.20
            

            
              	모의 정서적 공감 →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자아존중감
              	.02
              	.01
              	.01
              	.04
            

            
              	총 간접효과
              	.17
              	.02
              	.13
              	.22
            

          

          

          추가적으로 PROCESS macro에서 제공하는 간접효과차이검증을 통해 특정 간접효과가 다른 간접효과에 비해 유의하게 큰 지 확인한 결과를 <표 16>에 제시하였다. <표 16>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간접효과가 청소년의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간접효과보다 큰 것이 확인되었다(B=.13, 95% CI=.08∼.18).

          
            <표 16> 
				
            

            
              간접효과 간 차이검증 결과
              (N=568)

            
            

          

          
            
              
                	Contrast
                	
                  B
                
                	
                  Boot SE
                
                	95% CI
              

              
                	
                  Boot LLCI
                
                	
                  Boot ULCI
                
              

            
            
              	청소년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청소년의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13
              	.03
              	.08
              	.18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적 태도,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부모의 공감적 태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가지는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분석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와 모의 공감적 태도(인지적/ 정서적)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다음과 같았다. 부와 모의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었다. 청소년이 부와 모의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았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인지 및 정서적 공감의 태도를 높게 표현할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았다(김희성, 2011)는 연구, 핵가족화, 맞벌이가족의 증가, 양성 평등적 가치관의 확산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구분이 모호해지고부모가 동시에 자녀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조성연 외, 2014)는 연구, 질적인 공감을 위해서는 인지와 정서적 측면이 모두 필요하며(Funk et al., 2008) 특히, 가족과 같이밀착된 관계에서는 공감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조용주, 2010 ‘재인용’; Smith, 2006)을 밝힌 연구들에의해 지지된다. 즉, 청소년이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태도를 균형 있게 통합하여 청소년 자녀를 대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적응적/ 부적응적)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다음과같았다. 청소년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그리고 청소년의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주었다. 청소년이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더 사용하고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덜 사용할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았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강갑주, 2016)을 밝힌 연구와 비난, 반추, 파국화, 수용, 긍정적 재초점화와 같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요인들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힌 연구(Yalçınkaya-Alkar, 2020)들에 의해 지지된다. 즉, 청소년이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수준을 높이고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부와 모의 공감적 태도(인지적/ 정서적)가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적응적/ 부적응적)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다음과 같았다. 부와 모의 인지적 공감은 청소년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만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었고,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반면, 부와 모의 정서적 공감은 청소년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정적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도 유의미한 부적영향을 주었다. 즉, 부와 모의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은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두 차원에 대해 서로 다르게 기능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공감이 단일개념이 아닌 인지, 정서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으며(Davis, 1980), 청소년 시기의 부모-자녀 간 공감은 정서적 요소가 직접 전수되는 반면 인지적 요소는 간접 전수된다(Soenens et al., 2008)는 연구들에 의해 지지된다. 또한 인간은 정서적 공감이 인지적 공감에 선행하여 발달하므로(Chakrabarti & Baron-Cohen, 2006) 초기 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에서 정서적공감이 인지적 공감보다 더 다양한 영향력을 발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수준을 높이고 부적응적인 인지적정서조절전략의 수준을 낮추기 위해 부와 모가 인지적 공감과 함께 정서적 공감의 태도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부와 모의 공감적 태도(인지적/ 정서적)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적응적/ 부적응적)이 가지는 매개효과는 다음과 같았다. 부와 모의 인지적 공감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통한 간접효과만이 유의하였다. 반면, 부와 모의 정서적 공감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및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통한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두 매개변인의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는지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적용하여 검정한 결과,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가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에 비해 유의하게 큰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자아존중감과 같은 긍정적 지표와 관련이 있지만,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우울 및 불안 등의 부정적인 지표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임선영, 고은영, 2017)들에 의해 지지된다. 또한 청소년의 독특한 자아중심적 특징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경험을 특별히 심각하게 사고하는 인지적 오류를 유발하여 파국화와 같은 특정한 정서조절전략을 채택하도록 한다(구훈정 외, 2015)는 연구들은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 전체의 매개효과가 작거나 유의미하지 않았던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와 모의 인지적 공감은 청소년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수준을 높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키고, 부와 모의 정서적 공감은 청소년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수준은 높이고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수준은 낮추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그동안 아버지는 인지적 공감을 통해 자녀의 사회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는 정서적 공감을 통해 자녀의 내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주목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의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모의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 모두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이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더 사용하고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덜 사용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이는 외적이고 행동적이었던 정서조절방식을 내적이고 인지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습득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주요 개입지점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부와모의 인지적 공감은 청소년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수준만을 높이는 반면, 부와 모의 정서적 공감은 청소년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수준을 높일뿐만 아니라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수준은 낮추었다는 점이다. 즉, 청소년이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부와 모의 인지적 공감보다 부와 모의 정서적 공감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청소년기의 뇌는 이성의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미성숙하고 생존반응과 관련된 감정을 다루는 변연계의 활동성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발달적·환경적 측면에서 부정적 정서 상태를 경험하기 쉬운 청소년이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수준을 낮추기 위해 부정적 정서를 수용하여 변연계의 흥분을 감소시키는 정서 적 공감이 전두엽의 이성적 반응을 요구하는 인지적 공감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강조되어야 함을 본 연구의 결과는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와 논의를 종합할 때,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와 모의 공감적 태도(인지적/ 정서적)의 두 차원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적응적/ 부적응적)에 대한 부와 모의 공감적 태도는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영향력이 차이가 있었다. 부와 모의 인지적 공감은 청소년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만 정적 영향을 주었고, 부와 모의 정서적 공감은 청소년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는 정적영향을, 청소년의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는 부적 영향을 준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의 공감적 태도의 두 차원이 자녀의 심리사회적 요인에 서로 다르게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적응적/ 부적응적)의 두 차원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의 발달은 개인 내·외부의 평가와 함께 수반되는 부정적 인지와 정서에 대한 조절이 필요한 과정임에도, 자아존중감은 정서조절의 선행요인으로 주로 연구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의 공감적 태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을 통해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두 차원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주요한 변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고찰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셋째, 부와 모의 공감적 태도(인지적/ 정서적) 중 정서 적 공감만이 청소년의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부적 영향을 주었다. 이는 발달적 특성과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과 압박감 등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기 쉬운 청소년이 인지적 대처능력을 키우고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데 부와 모의 정서적 공감이 가지는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 부와 모의 공감적 태도(인지적/ 정서적)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적응적/ 부적응적)이 가지는 매개효과는 주로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통해 구현되고 있었다. 이에 청소년이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습득하여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사고와 정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정서조절전략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더욱 효과적임을 본 연구는 확인하였다.

      이상의 의의와 함께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S, D, J 지역의 중학생 1, 2, 3학년만을 대상으로 분석된 결과로 모든 청소년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지역이나 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연구가 진행된다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변인 간 인과적 방향성을 가정한 횡단적 연구라는 제한점을 가진다. 자아존중감은 가변성을 가지는 동시에 정서조절능력과 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특징을 감안하여 시간차를 두고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 간의 상호인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종단설계가 인과모형을 검증하는 보다 강력한 연구가 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미치는 부와 모의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영향력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인지적 공감을 거쳐 정서적 공감이 형성되는 과정(박성희, 2004)으로 공감을 설명하며, 부모의 공감이 청소년의 다른 심리적 요인을 통해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이는 부모 공감의 두 차원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변인에 미치는 경로와 결과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므로, 이후 후속연구를 통해 부모 공감의 하위차원 및 작용경로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넷째, 부모의 공감적 태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이의 매개효과는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보다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의한 영향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청소년 자녀가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의 수준을 낮추는 것 역시 중요하다. 청소년의 성별이나 자아중심성은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중 특정 하위전략을 선택하게 할 수 있어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요인들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이 요구된다. 더불어 청소년의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수준을 낮추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이 부모라는 외부환경에 반응하고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라는 내부요인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역동적인 과정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이후 부모교육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상담개입에 대한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강갑주(2016). 고등학생의 정서인식, 정서표현이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고혜영(2012).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신체화증상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구훈정, 우성범, 이종선(2015). 외상적 사건과 자해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조절의 매개효과와 적응적 인지조절의 조절효과: 성차를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4(1), 173-198.
        

        
          	
            
              4. 
            
          
          	김은임(2011).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능력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 
            
          
          	김인옥(2008).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과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관계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 
            
          
          	김진희(2007). 부모역할지능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 
            
          
          	김희성(2011). 부모의 공감능력이 청소년의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 및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 
            
          
          	김혜원, 오인수(2016).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문제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4(1), 151-171.
        

        
          	
            
              9. 
            
          
          	류은주(2019).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의 자아상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6(5), 55-84.
        

        
          	
            
              10. 
            
          
          	문승미(2006).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과 유아의 문제행동 및 정서조절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 
            
          
          	박선영, 조용주(201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공감척도에 대한 타당화: 과민 정서반응 하위요인척도 수정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4(1), 1-21.
        

        
          	
            
              12. 
            
          
          	박성희(2004). 공감학: 어제와오늘. 서울: 창지사.
        

        
          	
            
              13. 
            
          
          	안현의, 이나빈, 주혜선(2013). 한국판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척도(K-CERQ)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4(3), 1773-1794.
        

        
          	
            
              14. 
            
          
          	오지연(2020). 초등학생의 정서조절능력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 
            
          
          	이명진(2011). 자기조절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교육문제연구, 39, 161-193.
        

        
          	
            
              16. 
            
          
          	이민선, 채규만(2012).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방략의 매개 효과. 인지행동치료, 12(1), 63-75.
        

        
          	
            
              17. 
            
          
          	이서정, 현명호(2008).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인지적 정서 조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4), 887-905.
        

        
          	
            
              18. 
            
          
          	이설아, 박기환.(2013). 유기 도식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3(1), 1-17.
        

        
          	
            
              19. 
            
          
          	이슬아, 송현주(2014). 정서자극 평가와 실행기능 결함이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에 미치는 영향. 재활심리연구, 21(3), 581-599.
        

        
          	
            
              20. 
            
          
          	이유현, 정소희, 최웅용(2014). 성별에 따른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이 중학생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5(6), 2491-2508.
        

        
          	
            
              21. 
            
          
          	임선영, 고은영(2017). 경계선 성격특성이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부정 긴급성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4), 81-101.
        

        
          	
            
              22. 
            
          
          	전영신(2015). 정신분석 집단미술치료가 취약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3. 
            
          
          	조성연, 이미란, 최혜영, 박진재, ... 박진아(2018). 부모교육. 서울: 신정
        

        
          	
            
              24. 
            
          
          	조용주(201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공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17(4), 127-156.
        

        
          	
            
              25. 
            
          
          	최보가, 전귀연(1993).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1).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1(2), 41-54.
        

        
          	
            
              26. 
            
          
          	Battle, J., Jarratt, L., Smit, S., & Precht, D. A. N.(1988). Relations among self-esteem, depression and anxiety of children. Psychological Reports, 62(3), 999-1005.
			[https://doi.org/10.2466/pr0.1988.62.3.999]
		
        

        
          	
            
              27. 
            
          
          	Branden, N. (1969). The psychology of self-esteem: A new concept of man's psychological nature(Vol. 1). Los Angeles, CA: Nash Publishing Corporation.
        

        
          	
            
              28. 
            
          
          	Branden, N. (1995). The six pillars of self-esteem. New York: Bantam Doubleday Dell Publishing Group Incorporated.
        

        
          	
            
              29. 
            
          
          	Chakrabarti, B., & Baron-Cohen, S. (2006). Empathizing: neurocognitive developmental mechanisms and individual differences. Progress in brain research, 156, 403-417.
			[https://doi.org/10.1016/S0079-6123(06)56022-4]
		
        

        
          	
            
              30.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31. 
            
          
          	Coopersmith, S., & Gilberts, R. (1982). Behavioral academic self-esteem.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32. 
            
          
          	D’Zurilla, T. J., Nezu, A. M., & Maydeu-Olivares, A.(2002). Manual for the social problem-solving inventory-revised. North Tonawanda, NY: Multi-Health Systems.
        

        
          	
            
              33. 
            
          
          	DAVIS, M. H. (1980). A mun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ue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
        

        
          	
            
              34. 
            
          
          	DeCarlo, L. T. (1997). On the meaning and use of kurtosis. Psychological methods, 2(3), 292.
			[https://doi.org/10.1037/1082-989X.2.3.292]
		
        

        
          	
            
              35. 
            
          
          	Emler, N. (2001) Self-esteem: the costs and causes of low self-worth. York, England; York Publishing Services, Joseph Rowntree Foundation.
        

        
          	
            
              36.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o. 7.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37. 
            
          
          	Funk, J., Fox, C., Chan, M., & Curtiss, K. (2008). The development of the Children's Empathic Attitudes Questionnaire using classical and Rasch analyse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9(3), 187-196.
			[https://doi.org/10.1016/j.appdev.2008.02.005]
		
        

        
          	
            
              38. 
            
          
          	Garnefski, N., Kraaij, V., & Spinhoven, P. (2001).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8), 1311-1327.
			[https://doi.org/10.1016/S0191-8869(00)00113-6]
		
        

        
          	
            
              39. 
            
          
          	Hartup, W. W., & Abecassis, M. (2002). Friends and enemies. Blackwell handbook of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286-306.
        

        
          	
            
              40.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Press.
        

        
          	
            
              41. 
            
          
          	Kohut, H. (2009). The restoration of the self.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42. 
            
          
          	Koruklu, N. (2015). Personality and Social Problem-Solving: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Educational Sciences: Theory and Practice, 15(2), 481-487.
        

        
          	
            
              43. 
            
          
          	McGrath, J., & McGrath, A. E. (2002). Self-esteem: The cross and Christian confidence. New Market, NH: Captain Fiddle Publications.
        

        
          	
            
              44. 
            
          
          	Miklikowska, M., Duriez, B., & Soenens, B. (2011). Family roots of empathy-related characteristics: The role of perceived maternal and paternal need support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47(5), 1342.
			[https://doi.org/10.1037/a0024726]
		
        

        
          	
            
              45. 
            
          
          	Noble, P. S., Adams, G. R., & Openshaw, D. K. (1989). Interpersonal communication in parent-adolescent dyads: A brief report on the effects of a social skills training program.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4), 483.
			[https://doi.org/10.1037/h0080516]
		
        

        
          	
            
              46. 
            
          
          	Nolen-Hoeksema, S., & Harrell, Z. A. (2002). Rumination, depression, and alcohol use: Tests of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16(4), 391-403.
			[https://doi.org/10.1891/jcop.16.4.391.52526]
		
        

        
          	
            
              47. 
            
          
          	Piers, E. V. (1985). Revised manial for the Piers-Harris children's self-concept scale.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48. 
            
          
          	Peled, M., & Moretti, M. M. (2007). Rumination on anger and sadness in adolescence: Fueling of fury and deepening of despair.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6(1), 66-75.
			[https://doi.org/10.1080/15374410709336569]
		
        

        
          	
            
              49. 
            
          
          	Pope, A. W., McHale, S. M., & Craighead, W. E.(1988). Self-esteem enhancement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New York: Pergamon Press.
        

        
          	
            
              50.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515/9781400876136]
		
        

        
          	
            
              51.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52. 
            
          
          	Shaffer, D. R., & Wittes, E. (2006). Women’s precollege sports participation, enjoyment of sports, and self-esteem. Sex Roles, 55(3-4), 225-232.
			[https://doi.org/10.1007/s11199-006-9074-3]
		
        

        
          	
            
              53. 
            
          
          	Smith, A. (2006). Cognitive empathy and emotional empathy in human behavior and evolution. The Psychological Record, 56(1), 3-21.
			[https://doi.org/10.1007/BF03395534]
		
        

        
          	
            
              54. 
            
          
          	Soenens, B., Luyckx, K., Vansteenkiste, M., Luyten, P., ... & Goossens, L. (2008). Maladaptive perfectionism as an intervening variable between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A three-wa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3), 465.
			[https://doi.org/10.1037/0893-3200.22.3.465]
		
        

        
          	
            
              55. 
            
          
          	Stake, J. E., Huff, L., & Zand, D. (1995). Trait self-esteem, positive and negative events, and event-specific shifts in self-evaluation and affect.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9(2), 223-241.
			[https://doi.org/10.1006/jrpe.1995.1013]
		
        

        
          	
            
              56. 
            
          
          	Sullivan, T. N., Helms, S. W., Kliewer, W., & Goodman, K. L. (2010). Associations between sadness and anger regulation coping, emotional expression, and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among urban adolescents. Social Development, 19(1), 30-51.
			[https://doi.org/10.1111/j.1467-9507.2008.00531.x]
		
        

        
          	
            
              57. 
            
          
          	Trumpeter, N. N., Watson, P. J., O'Leary, B. J., & Weathington, B. L. (2008). Self-functioning and perceived parenting: Relations of parental empathy and love inconsistency with narcissism, depression, and self-esteem.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9(1), 51-71.
			[https://doi.org/10.3200/GNTP.169.1.51-71]
		
        

        
          	
            
              58. 
            
          
          	Wells, L. E., & Marwell, G. (1976). Self-esteem.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59. 
            
          
          	Yalçınkaya-Alkar, Ö. (2020). Is self esteem medi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depression?. Current Psychology, 39(1), 220-228.
			[https://doi.org/10.1007/s12144-017-9755-9]
		
        

      

    

    

  OEBPS/images/big_29_4.jpg
eheeke™ B2 BT TR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29 No, 4 August 2020






OEBPS/images/data/kahe/25054/KJHE_2020_v29n4_485_f004.jpg
Hauol =gsel

oIxls YNZHEL

c= 49

ey

Hado| KfotEF:

k)






OEBPS/images/data/kahe/25054/KJHE_2020_v29n4_485_f001.jpg
eIXlM Mz He \

7= Hade|

SUH HE » XtolEZ 2t

\ FPSp— /






OEBPS/images/data/kahe/25054/KJHE_2020_v29n4_485_f005.jpg
Hade| Hgsel
oIxls M zFDe

=49

2ol HMH 3%

P

>

Hadel Aoz

\

yadel 2a el
TR REST

=13"






OEBPS/images/_common/images/crossref.gif





OEBPS/images/data/kahe/25054/KJHE_2020_v29n4_485_f003.jpg
P

> Hauo| KolEEZ

-14






OEBPS/images/data/kahe/25054/KJHE_2020_v29n4_485_f002.jpg
\

b Hade| Kotz






